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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을 추진하며 경제 건설 측면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역사와 

문화 연구에 관심을 기울였다. 중국 동북 지역에서는 백두산의 역사와 문화에 주목하여 백두산 관련 문

헌을 수집하고 정리했는데, 목표는 백두산 지역의 문화를 한족(漢族) 문화로 흡수하는 것이었다. 

지린사범학원고적연구소(吉林師範学院古籍研究所)는 1986년부터 2013년까지 83권에 달하는 『장백총서

(長白總書)』(길림문화출판사)를 편찬해 백두산 관련 고고, 민족, 민속, 문학 등의 자료를 집대성했다. 1994년 

12월에 발간된 『장백산문화논설(長白山文化論說)』에서 처음으로 ‘창바이산1 문화론(長白山文化論)’이라는 용

어가 등장했다. ‘창바이산 문화론’의 핵심은 백두산을 포함한 동북 지역은 중국 역대 왕조의 관할지이며, 

고조선을 비롯한 고구려와 발해의 후손을 한족(漢族)으로 융합한다는 것이다. 현재 창바이산 문화론은 지

린성을 넘어 중국 동북 지역 전체 경제 개발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다. 

중국은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창바이산 풍경구’를 비롯한 너인고성, ‘창바이산 만주족문화박물관’, 

바오마성 유적지, 류딩산 문화명승지 등 만주족 거주지를 비롯해 만주족의 ‘창바이산 제사처’와 만주족 

박물관 등을 ‘창바이산 문화 공간’으로 형상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백두산의 관광지화와 지역 경제 촉

진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백두산 주변에서 ‘창바이산 문화론’을 내세운 유적지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

피고, 중국이 백두산 문화 유적 및 내러티브를 중국화하려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중국의 백두산 문화 유적 및 

내러티브에 대한 중국화 시도

문상명_동북아역사재단

1	 �창바이산(長白山)은 중국에서 부르는 백두산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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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두산 주변 ‘창바이산 문화론’ 개발 유적지
 

백두산을 중심으로 북쪽과 서쪽으로 확산한 ‘창바이산 문화론’ 개발 유적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너인고성 (B)

중국은 ‘창바이산 문화’를 만주족 고유문화로 보기보다는 중화민족다원일체론(中華民族多元一体論) 시

각에서 보려 한다. 그리고 백두산 영역을 확대해 발해사 유적과도 연계하려고 하는데, 그 시작은 백두산

에서 발원해 북쪽으로 흐르는 송화강 최상류에 있는 너인고성(讷殷古城)이다. 

청 태조 누르하치는 1593년부터 1597년까지 백두산 주변에 분산돼 있던 여러 부족을 힘으로 제압하

고 만주 일대를 통일했는데, 지린성 바이산시(白山市)에 있는 너인고성은 그중 한 곳이었다. 또한 과거 

토우다오송화강 일대에는 건주여진 8대 부족 가운데 한 부족이 자리 잡았는데, 그 후손이 수십만 명에 

이르며, 이들은 지금까지 독특한 문화유산과 민족 관습을 지켜오고 있다. 따라서 백두산을 만주족 청조 

선조의 발상지(满清先祖发祥之地)로, 창바이산 너인 문화(長白山讷殷文化)를 백두산 천지 남쪽 토우다오송

화강(头道松花江, 만주어로 너인강) 유역의 만주족 발상지로 부각하고 있다.

2018년 국가 4A급 명승지2로 개장한 너인고성은 고대 여진족 산림촌락을 재현한 유일한 곳이다. 전

창바이산 풍경구
(长白山景区)

너인고성	
(讷殷古城)

바오마성 유적지	
(宝马城 遗址)

류딩산 문화명승지	
(六鼎山文化景区)

창바이산 만주족문화박물관
(长白山满族文化博物館)

2	 �중국은 유적지를 중요도에 따라 A에서 단계별로 최고 등급인 5A급까지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백두산 주변 ‘창바이산 문화론’ 개발 유적지 분포도(필자가 구글 지도 위에 간략하게 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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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간에는 고대 여진족의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누

르하치 동상, ‘창바이산신 사당’ 등이 설치되어 있다. 

중국은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강 최상류에서 터전을 이

루고 살았다는 너인 문화를 의도적으로 부각해 백두산

이 ‘만주족의 산’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2023년 

현재 너인고성 내에 숙박 시설까지 갖추고, 만주족 민

속촌 테마파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여러 전시 가운데 ‘제조전(祭祖殿)’이 가장 이색적으

로, 이곳에는 기자(箕子), 숙신씨(肅愼氏), 한무제(漢武帝)를 

비롯해 만주족 시조 부쿠리용순(布庫里雍順), 후금을 세

운 누르하치(努爾哈赤) 등의 동상을 줄지어 세워놓았다. 

광개토대왕(好太王) 동상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 인물 소

개는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로도 하고 있는데, 이는 중

국 역대 왕조가 백두산을 관할했고, 한반도를 넘어 일

본에까지 위력을 미쳤음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

다. 이 외에 기복신앙의 대상으로 백두산신 제단을 여

러 곳에 세웠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너인고성이 있는 장소이

다. 이 성은 진장(锦江), 만장(漫江)의 회합처와 토우다오

송화강 원류가 만나는 곳에 있는데, 이는 백두산에서 기복신앙의 백두산신(2023년 8월 25일 © 문상명)

너인고성의 한복 체험 장소(2023년 8월 25일 © 문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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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원하는 송화강 최상류가 여진족의 발상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이같이 백두산 지역이 만주족 발상지이고, 그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자 너인

고성을 조성했다. 그리고 입구에는 한복을 전시해 체험하고 사진도 촬영할 수 있게 했는데, 아이러니하

게도 만주족 복식 체험은 없었다. 

2) 바오마성 유적지 (D)

지린성 안투현에 있는 바오마성 유적지(宝馬城遺址)는 백두산 정상에서 북쪽으로 약 50㎞ 떨어진 곳에 

있다. 바오마성 건축 축선은 백두산 주봉과 남북으로 일직선상에 있는데, 이는 중국이 백두산에 제사를 

지냈다는 장소로 위치적 특성을 부각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를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시기(1115~1234) ‘창바이산 신묘(長白山神廟)’ 유적이라 선전하고 있다. 

지린대학교 변강고고연구센터(边疆考古研究中心)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발굴을 시작해, 2017년까지 

188,000㎡를 조사하고 3,498㎡의 면적을 발굴했다. 이후 이곳은 중국 10대 신규 고고 발굴지 가운데 하

나로 선정됐다. 

필자는 이곳을 2018년 방문했는데, 여전히 발굴 중이었으며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었

다. 유적지 사방에 울타리를 치고 CCTV를 여러 곳에 설치하는 등 경계가 삼엄했으며, 특히 한국인을 경

계했다. 당시 어렵게 발굴 현장 몇 곳을 살필 수 있었는데, 잡초가 무성하고 일부 구간만 땅을 판 것 같은 

너인고성과 세 강의 회합(2018년 8월 20일 © 문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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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이 있고 비닐로 덮여 있었다. 유적지 바로 옆에는 현장사무소가 있었고, ‘금대 창바이산 신묘 유적지 

사무실’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2023년 현재 모습도 같다.

3) 류딩산 문화명승지 (E)

바오마성에서 북쪽으로 약 100㎞, 백두산에서 북쪽으로 약 150㎞ 정도 떨어진 지린성 둔화시(敦化市)에

는 여진족의 발상지 류딩산 문화명승지(六鼎山文化景区)가 있다. 우리에게는 발해 초기 왕실 고분군으로 유

명해서, 발해 3대 문왕 대흠무의 둘째 딸 정혜공주의 돌방무덤이 발견된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52㎢에 

달하는 국가 5A급 관광지이자 성급(省級) 관광개발 지역으로 불교·발해·청조 문화 등의 전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은 류딩산 문화명승지가 발해 왕조의 탄생지이자 청 황실의 발상지이며, 만주족 시조의 탄생지 

오도리성이 위치한 곳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2011년 9월에는 청조 문화원(淸朝文化園)을 조성하고, 

만주족 조상들을 모신 대규모 사당 청조사(清祖祠)를 세우기까지 했다. 더욱이 2층 규모의 ‘창바이산 신

사(長白山神祠)’를 만들어 만주족이 백두산에 제사 지냈다는 것을 재현하고 있다. 

그리고 만주족 문헌이나 민간 풍속 자료를 전시해 만주족의 뿌리가 백두산에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

로 선전하고 있다. 매년 청 황실의 후예와 만주족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의식을 행하고, ‘창바이산 신

사’에서 백두산 망제를 지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것은 백두산이 만주족의 발상지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선전하고, 류딩산이 만주족 역사 문화의 현장

이라는 점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이 발해사를 고구려사나 한국사와 분리해 ‘숙신–읍루–물

바오마성 유적 표지석과 유적지 발굴 현장(2018년 8월 20일 © 문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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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말갈-여진족-만주족’으로 이어지는 중국

사로 편입하려고 백두산을 활용한 것이다. 류

딩산 문화명승지에는 불교 문화와 관련한 사

찰과 불상 등도 조성되어 있다. 청조사 내부

에는 여진족 시조 부쿠리용순부터 청조 마지

막 황제 푸이에 이르기까지 금과 청 역대 왕

들의 동상이 3m 이상 되는 높이로 세워져 있

다. 벽면에는 부쿠리용순의 탄생 신화부터 청

의 건국과 역사가 그려져 있다. 특히 부쿠리

용순의 강인한 모습을 표현한 동상과 그의 탄

생 설화의 배경으로 ‘창바이산’을 강조한 부

분이 눈에 띈다.

‘창바이산 신사’에는 제단이 설치되어 있는

데, 안내판에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청조의 역대 황제는 모두 왕조의 발상지인 창바이산에 가서 산제를 지냈는데, 옹정제 11년(1733)

부터는 길이 멀고 험하여 직접 가지 않고 매해 봄과 가을에 창바이산 방향으로 산제를 지냈

다. 둔화는 창바이산 동북쪽에 있어 망제를 지내기에 가장 좋은 지점이다. 이에 오늘날 2011년  

중추제(9월 15일)부터 여기에 창바이산 망제전을 설치하고 매해 산제를 지낸다.

역사서에는 둔화에서 망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없다. 그런데도 중국은 예전부터 있던 것처럼 망제전을 

설치했다. 

발굴 중인 창바이산 신묘 유적과 바오마성 유적지의 위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백두산과 바오마

성, 류딩산 문화명승지는 모두 북쪽으로 일직선상에 있다. 중국이 ‘창바이산 문화론’을 역사적으로 입증

하고자 적합한 장소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4) 창바이산 만주족문화박물관 (C)

중국이 ‘창바이산 문화론’을 홍보하고자 가장 먼저 조성한 곳이 2008년 10월 바이산시에 개관한 창

바이산 만주족문화박물관(長白山满族文化博物館)이다. 백두산과 가장 가까운 성급 박물관으로, 백두산 서

창바이산 신사와 제단(2018년 8월 20일 © 문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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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너인고성과 일직선상에 있다. 창바이산에서 만주족이 탄생하고 문화가 발아했다는 것을 주제로 

만주족의 지역적 특색과 문화를 전시하고 있는데, 주로 백두산에서 탄생한 만주족의 문화만을 강조하는 

분위기이다.

박물관은 백두산이 만주족의 성산이자 발상지이고, 발해도 말갈족이 세운 왕조라는 것을 강조한다. 

박물관 입구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창바이산은) 중화(中華) 10대 명산 가운데 하나로 유라시아 대륙 동단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중

략) 만주족의 발상지이고 중국 북방 민족이 대대로 번성하고 생식(生息)할 수 있도록 해준 가원

(家園)이다. (후략)

전시 구성은 ‘창바이산, 창바이산 만주족 신산 숭배, 창바이산 만주족 역사 원류, 창바이산 만주족 생

활관습, 창바이산 만주족 문화 예술’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창바이산 송화석 및 송화 벼락, 창바이산 

특산품 표본, 창바이산 인삼, 창바이산 미술, 창바이산 예술’ 등의 소전시가 있다. 전시 키워드는 ‘창바이

산과 만주족’이며 백두산에서 만주족이 탄생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는 ‘창바이산 무형문화유산’ 전시가 추가됐는데, 특히 우리 문화를 백두산의 무형문화유산에 포

함해 중국화하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었다. 우리 전통의 된장 문화를 ‘고려 장 담그기’로 소개하면서 

만주족박물관의 창바이산 무형문화유산 전시 중 한복과 전통 한국 춤(2023년 8월 26일 © 문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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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백현의 음식 문화’라고 기술했다. 채삼(採蔘) 역시 중화민족의 전통이라 하고, 지금도 북한에서 볼 수 

있는 압록강 뗏목까지 중국 문화로 설명한다. 다만 강강술래와 한복은 장백현 조선족의 춤과 복장이라

고 밝히고 있다. 백두산 생활문화권에서 대대로 내려온 우리 민족 문화를 ‘창바이산의 무형문화유산’으

로 포장해 중국 것으로 전유화하고 있는 것이다. 

3. 맺음말

앞의 <백두산 주변 ‘창바이산 문화론’ 개발 유적지 분포도>를 보면, 백두산을 중심으로 서쪽의 B-C, 

북쪽의 D-E로 이어지는 ‘창바이산 문화론’ 유적과 박물관, 전시관 등의 위치는 마치 백두산을 중심으로 

부채꼴로 확산하는 듯한 모습이다. 

최근 중국은 ‘중국 국가문물국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 일명 14.5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발해국 상경용천부 유적을 ‘세계유산 등재 신청 예비 항목’에 포함하고 있으며, 세계유

산 신청 요건인 유적의 탁월한 보편 가치에 부합하도록 닝안시(寧安市), 보하진(渤海鎭) 등 주변 촌락과의 

발전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상경성 유적은 1961년 중국 국무원에서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공포한 이후 2020~2040년까지 

‘발해국 상경용천부 유적지 보호 총체 계획(渤海國上京龍泉府遺址保護總體規劃)’에 맞춰 보존 사업을 진행하

는 중이다. 사업 목적은 ‘유적의 문화 가치에 대한 전체적인 보호 실현’이라 명시하고 있지만, 인근의 주

북한의 압록강 뗏목(2011년 8월 10일 © 문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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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발해 유적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를 통

해 이 지역을 ‘발해 문화권’의 중요한 역

사 문화 경관이자 중국 동북 지역의 중요

한 인문 경관 및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의

도다. 

즉 ‘발해 문화권’ 개발은 ‘백두산-바오

마성-류딩산 문화풍경구’로 이어지는 ‘창

바이산 문화권’과 맥을 같이한다. 그리고 

둔화에서 무단강(牡丹江)을 따라 연결하려

는 움직임과도 맥을 같이한다. 백두산과 

발해 유적을 중국 고대사로 편입하려는 

큰 그림이 보인다.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문상명 |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역사지리를 전공했다. 최근 연구로는 『조선총독부의 간도 시찰 보고서: 

압록강・두만강 유역 『國境地方視察復命書』』(2023), 「중국의 ‘창바이산 문화론’과 백두산 전유화(專有化)」(『동북아역사논총』 78, 

2022), 「중국의 백두산 공정과 대응」(『동북아역사논총』 76, 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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